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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문 밖으로 맑고 영롱한 핸드벨 

소리가 새어 나온다. 작은 창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함초롬히 핸드벨팀의 공연 

연습이 한창이다. 마스크를 쓰고 서로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지만,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연습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밝게 웃고 있는지.

글 편집부  /  사진 조병우

종이 울리면 웃음꽃이 

피어난다

‘함초롬히 핸드벨팀’

가지런히 고운 소리, 함초롬히

함초롬히 핸드벨팀은 희망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고양실버인력뱅크 핸드벨 수업을 듣고, 자연스레 공연팀까

지 결성한 팀이다. 10년 넘게 고양시에서 멋진 공연을 이

어가고 있다. 고양어린이박물관에서 정기적으로 선보이며  

고양국제꽃박람회, 나눔장터 등에서도 공연을 이어간다. 

코로나19로 현재는 연습을 통해 실력을 다지며 다시금 사

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고생은 잠깐, 행복은 평~생

기억에 남는 공연을 묻자 저마다 표정이 밝아진다. “요양

병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연주에 맞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도 추세요. 그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해요. 계명을 외우느

라 머리에 쥐가 나던 것도 잊을 만큼 즐거워져요.” “공연이 

끝나면 아이들이 ‘앙코르!’하고 외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60~70대의 나이에 계명을 외우기는 분명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성취감과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한다는 기쁨은 

그러한 고생을 잊기에 충분하다. 핸드벨팀 반장 이부자 씨도 

“고생은 잠깐이지만, 행복은 평생 간다.”라며 “더 많은 사람

들에게 함께하자고 권하고 싶다.”며 밝게 웃었다.

핸드벨 소리처럼 맑고 고운 노후

맑고 고운 핸드벨 소리를 매일 들어서인지, 연주하는 이

들도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듯하다. 핸드벨팀에서 가장  

신입이라는 김옥란 씨는 “무언가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천천히 해내고 있는 저를 보면 얼마나 

대견하고 뿌듯한지 몰라요. 함께 할수록 젊어지는 기분이

에요.”라고 말한다. 

남을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결국 그 끝에서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됐다는 그들. ‘함초롬히’라는 이름처럼 점점 더  

고운 팀이 되어가는 함초롬히 핸드벨팀의 고운 하모니를 

하루빨리 직접 들어볼 수 있길 바란다.

무언가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천천히 해내고 있는 

저를 보면 얼마나 대견하고 

뿌듯한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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